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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7.(월) 11:00

4. 28.(화) 조간
배포 2026. 4. 27.(월) 09:00

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 정기단속 실시
  - 화훼류 수요가 많은 어버이날 등 집중단속,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점검 병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5월 4일부터 19일까지 원산지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카네이션*과 국화** 등 화훼류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카네이션 수입량(톤): (ʼ23) 2,050 → (ʼ24) 2,298 → (ʼ25) 2,535(전년 대비 10.3% 증가)
 ** 국화 수입량(톤): (ʼ23) 7,202 → (ʼ24) 7,330 → (ʼ25) 7,541(전년 대비 2.8% 증가)

  농관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전후로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에 

대비하기 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결혼 시즌 등 화환 수요가 많은 시기를 맞아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원산지 표시 대상 국산 절화류(11개 품목):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활용하여 화훼류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는 등 통신판매

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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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단속에 앞서 4월 29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농관원장이 직접

양재동 화훼꽃시장에서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및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이번 화훼류 정기단속을 통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화훼류(카네이션) 원산지 식별 사진 1부

     2. 화훼류(국화) 원산지 식별 사진 1부

담당 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책임자 과  장 박홍진 (054-429-4151)

원산지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교 (054-42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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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화훼류(카네이션) 원산지 식별 사진

콜롬비아 국 산 중국

❍ 국내산: 붉은색이 다른 외국산에 비해 가장 연하며 꽃받침 색도 가장 연함

❍ 중국산: 가장 진한 붉은색이며 꽃잎의 끝부분이 뾰족하고 길다.
❍ 콜롬비아: 붉은색 정도와 꽃받침의 녹색이 중국산과 국내산의 중간정도이며, 
꽃잎 끝부분은 중국산에 비해 뭉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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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화훼류(국화) 원산지 식별 사진

중 국 국 산 베 트 남

❍ 베트남산 국화꽃의 크기는 국산과 중국산에 비해 작으며, 국산 국화꽃의 색이  
가장 새하얗고 중국산 베트남산 순으로 어두어짐


